
 

 

 

 
세습 독재정권의 귀환과 뉴노멀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19.08.27. 

 

 

 

시리아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생존이 확실해졌다. 2011 년 3 월 시리아 정부가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내전으로 번진 지 8 년여 만이다. 내전 기간 정부군은 

화학무기와 통폭탄으로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사린가스 살포로 2013 년 8 월 

굽타에서 1000 여 명이, 2017 년 4 월 이들립에서 100 여 명이 사망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 횟수에 대해 국제인권감시기구는 85 차례, 

시리아인권관측소는 200 차례 이상으로 파악한다. 매년 2000 여 명의 민간인이 드럼통에 

온갖 쇠붙이, 기름, 폭약을 넣은 통폭탄의 무차별 살상력으로 희생됐다. 이런 알아사드 

정권이 현재 영토의 70% 이상과 주요 도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제사회 복귀를 준비 

중이다. 알아사드 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에 대해 유엔 시리아인권조사위원회 구성, 

유럽연합 이사회 명령,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조치가 내전 기간 중 이어졌다. 하지만 

독재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이 알아사드 정권을 

비호했다. 2011 년부터 2018 년까지 유엔안보리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진상조사를 

위해 제출한 12 번의 결의안에 러시아는 매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다른 상임이사국 

중국은 6 번 반대했다. 이란은 내전 전투현장에서 도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대규모 

지상군과 민병대를 보냈고 소속 장성급만 40 명 가까이 전사했다. 러시아도 민간인 구분 

없는 마구잡이식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했다. 거기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 가 시리아 동부에서 발호하면서 알아사드 정권을 차악의 존재로 만들었다.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던 미국과 유럽·중동 동맹국들은 ISIS 격퇴에 우선순위를 뒀다. ISIS 가 

패퇴하자 알아사드 정권의 생존에 파란불이 켜졌다.  

 



 

 

2011 년 아랍의 봄 도미노 현상이 중동 전역을 휩쓸 때 알아사드 역시 튀니지와 이집트의 

독재자처럼 곧 무너질 것 같았다. 적어도 내전이 본격화하면 리비아의 카다피나 예멘의 

살레처럼 반군에 의해 최후를 맞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시리아의 부자 세습체제는 

강고했다.  

 

시리아의 세습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는 원래 후계자가 아니었다. 맏형 바실이 교통사고로 

급사하자 영국에서 안과 수련의 과정을 밟던 중 급거 귀국했다. 서른 살 바샤르는 

군사아카데미에 서둘러 입학해 후계자 수업을 밟았다. 2000 년 대통령직을 세습한 바샤르는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갔다. 1970 년 하페즈 알아사드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범종파 엘리트 연합을 구축했다. 알아사드 가문이 속한 시아파 계열의 알라위파 출신은 

보안 기구의 요직을 장악했다. 나머지는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수니파 출신 엘리트로 

채웠다. 갑작스레 권좌에 오른 바샤르 알아사드는 측근 엘리트 연합에 기댔다. 특히 내전이 

심해지자 군 고위 장성의 자율권을 철저히 보장했다. 흔들리던 정권이 기사회생한 계기였다.  

 

시리아는 2018 년 다마스커스 엑스포를 개최했다. 재건 복구 시장에 이란과 러시아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중국도 후발 주자로 뛰어들었다. 알아사드는 이들 세 나라에 각별한 

고마움을 표했다. 올해 3 월 내전 발발 후 처음으로 시리아 의회의장이 요르단에서 열린 

아랍의회연맹 회의에 참석했다. 아랍연맹은 자국민 학살을 이유로 시리아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요르단 회의에서는 시리아의 자격 회복 얘기가 슬그머니 나왔다. 작년 12 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이 시리아에 대사관을 재개했고 올 3 월 요르단 민간항공사가 시리아 

영공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자국 민간인을 학살한 독재정권이 내전에서 이겼다며 당당하게 

귀환하고 있다.  

 

또 다른 세습 독재정권이 있다. 지구상에 둘뿐이라 서로의 친분도 매우 깊다. 북한은 올해 

5 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8 차례 발사했다. 이번 달에만 네 차례다.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으로 부담을 느낄 만도 한데 거침없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변함없는 지지에다 시리아 세습 독재정권의 무사귀환을 지켜본 탓인지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막말을 퍼붓는다. 당당한 세습 독재정권의 기괴한 뉴노멀 시대다. 

 



 

 

* 본 글은 8 월 27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